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2045년까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만6000달러를 목표
로 도시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인사이
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베트남정부가 최
근 발표한 ‘2045년을 목표로한 2030년 하
노이시 발전계획’은 정치국 결의한 제15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았다. 정
치국 결의안은 수도 하노이시를 국가의 정
치·행정 중심도시로서의 전략적 위치와 발
전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
한 것으로,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하노이시
를 2030년까지 높은 수준의 생활여건을 갖
춘 문화·문명·현대화된 도시로 개발을 목

표로 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2021~2025
년 GRDP(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 
7.5~8%, 2026~2030년 8~8.5% ▲2025년 
1인당 GRDP 8300~8500달러, 2030년 1만
2000~1만3000달러다. GRDP에서 가공제
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7%, 2030
년 20%로 늘리고, 디지털경제 비중은 2025
년 30%, 2030년 40%로 확대한다. 농업에서 
첨단농업 비중은 2025년 70%, 2030년 80%
로 늘린다. 노동생산성 향상 목표는 2025년
까지 연간 7~7.5%, 이후 2030년까지 7.5%
이다. 도시화율은 2025년 60~62%, 2030
년 75%, 오폐수처리율은 2025년 50~55%, 
2030년 100%를 목표로 한다.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면 하노이시는 경제-문화-사회 등 
전부문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거듭해, 2045
년 1인당 GRDP 3만6000달러로 아시아 선
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홍강(Hong 
紅江) 삼각주 및 북부경제권역 개발에 각 부
처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
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9)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
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
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처음
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
다. 도안 칵 비엣(Đoàn Khắc 
Việt)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베트남의 입
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는(민간인 학살) 20세기 후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외국 
군대가 저지른 많은 학살중 하
나"라며 "우리 정부는 한국 법원
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으
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판결을 매우 존중한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엣 부대
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제쳐두고, 포괄적·전략적 협
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의 성
명은 이번 민간인 학살 관련 판
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첫번
째 공식 반응이다. 서울중앙지
법은 지난 7일 베트남 여성 응
웬 티 탄(Nguyen Thi Thanh, 
63)씨가 2020년 4월 한국정부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
결을 내렸다. 탄씨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100
원 모두는 인정했고, 지연손
해금 일부는 기각함으로써 원
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
상 한국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
로 인정한 것이다. 탄씨는 한국
군이 1968년 2월 중부 꽝남성

(Quang Nam) 디엔안사(Dien 
An xa, 읍단위) 퐁녓(Phong 
Nhat)과 퐁니(Phong Nhi) 마을
에서 탄씨의 가족과 마을주민 
74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
구했었다. 비엣 부대변인에 따
르면 탄씨 마을의 학살 외에도 
많은 외국 군대에 의해 민간이 
학살이 자행됐다. 가장 악명높
은 사례는 1968년 3월 중부 꽝
응아이성(Quang Ngai) 선띤현
(Son Tinh) 미라이(Mỹ Lai) 마
을에서 미군이 500명 이상의 민
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한국
군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2만여명의 병
력을 파병했다. 한베평화재단
에 따르면 꽝남성 외에 빈딘성
(Binh Dinh), 푸옌성(Phu Yen), 
꽝응아이성(Quang Ngai) 등지
에서도 한국군의 학살행위가 
다수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사
망한 민간인은 약 9000명에 이
른다. ‘베트남 정부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비엣 부대변인
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내
다보는 정신으로 전쟁의 상처
를 극복하고,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친선과 건전한 협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중요하
다"며 "이것이야말로 양국 정
부와 국민에 실질적인 평화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
이던 지난해 양국관계를 포괄
적·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
상시켰으며, 올해 교역액 1000
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0)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휴양도시 달랏시(Da Lat)에 카지노 개설이 추
진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
다.  달랏시 인민위원회는 8일 ‘2022~2030
년 야간경제 개발계획안’을 럼동성(Lam 
Dong)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야간경제 개
발계획에 따르면 개발 잠재력이 높은 달랏
시 16개 지역을 세분화해 2022~2023년은 
4개 지역을 야간경제 지역으로 개발하고, 
2023~2030년 12개 지역을 개발한다. 구체
적으로 시범운영 기간인 2022~2023년에는 
달랏화원의 음악정원, 쩐레길(Tran Le)과 
황반투길(Hoang Van Thu) 900m 거리에 중

부지방 향토음식 중심의 먹자골목이 조성된
다. 또 바탕하이길(Ba Tang Hai), 쯔엉꽁딘
길(Truong Cong Dinh), 땅밧호길(Tang Bat 
Ho), 응웬찌탄길(Nguyen Chi Thanh) 등에 
주점-식당-카페-쇼핑 등 야간경제에 어울
리는 다양한 모델을 도입한다. 2023~2030
년 기간에는 딘띠엔황길(Dinh Tien Hoang)
과 쩐꾸옥또안길(Tran Quoc Toan) 교차점
부터 달랏화원까지 쑤언흐엉(Xuan Huong) 
호수를 따라 1.6km 길이의 보행자거리가 조
성된다. 이와함께 기념품점, 특산품매장, 길
거리 음식,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야시장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야간경제 개발계획안
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민간기업 탄꽁
럼동관광(Thanh Cong Lam Dong)이 추진
하는 야간경제복합단지 조성사업이다. 탄꽁
럼동관광의 야간경제복합단지에는 사랑의 
계곡(Valley of Love)과 드림힐(Dream Hill) 
등 대표적인 관광명소에 카지노를 비롯한 복
합오락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달랏시는 
야간경제 개발계획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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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에 45만평 
면세구역 조성

하노이시, 2045년 1인당소득 
3만6000달러 목표

베트남 정부,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책임 인정 판결'에  
"과거 제쳐두고 미래 위해 협력"

달랏에도 카지노 들어서나...
야간경제 개발계획안 공개

XinChaoVietnam

다낭에 45만평 규모의 대규모 면세구역이 조
성될 전망이라고 뉴스핌지가 9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다
낭시에서 남서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바
나힐 리조트 인근 151ha(45만6700평)에 면세
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베트남 기획
투자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상업시설과 

전시컨벤션, 연구개발(R&D)센터, 면세점, 물
류창고, 병원, 국제교육센터 등을 2027년까
지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
겼다. 일정기간 토지 임대료 면제와 등록세 
및 소득세 감면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낭시
는 지난해 말부터 응우한선(Ngu Hanh Son) 

지역에 도심형 면세점도 유치
해 운영 중이다. 다낭시 관계
자는 "면세 구역은 전 세계 무
역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개발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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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EPS)에 따
라 올해 한국에 파견될 베트남 근로
자는 1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고용노동부
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농장과 공장
에서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는 11만명
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선소들이 용
접 기능공들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베트남의 근로자 해외파견 
관련 기관들은 작년 중반기부터 한국

올해 한국파견 
베트남 근로자 1만명 예상

아태지역 관광시장 
내년 완전 회복 전망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

충격적인 하노이 묻지마 폭행 사건

호찌민시,인도 사용료 
부과키로 조례 개정안 마련

베트남,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조대 24명 파견

에 파견할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한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
로자 교육을 강화해왔다. 또
한 조선소 기능공 파견을 쉽
게 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입국조건 완화를 논의하고 있
다. 주한 베트남노동관리위원
회는 EPS베트남사무소 및 초
청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근
로자들의 한국 파견을 지원하
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은 
EPS 프로그램에 따라 16개국
과 체결한 파견 근로자 7만명
중 9000명가량을 한국으로 파
견했다.팜 민 득(Phạm Minh 
Đức) 주한 EPS베트남사무소
장은 올해 최대 1만명의 근로
자가 한국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한 EPS
베트남사무소는 주한 베트남
노동관리위원회 및 주한 베트
남대사관과 함께 근로자 교육
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이 한
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
가 근로자들이 한국법을 준수
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
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보훈사회
부 해외노동센터는 뗏(tet 설) 
연휴 직후 138명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하도록 지원했
으며, 한국어 자격요건을 갖춘 
약 6000명의 신청서를 받았다
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0)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태지역 관광시장이 
2024년에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
도했다. ADB가 최근 내놓은 ‘2023년 아시아 
경제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광
시장 회복 속도가 빨라져 내년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아태
지역 외국인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399%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동기의 10.3% 수준
에 불과했다.통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
남은 전년보다 23.3배 증가한 366만명의 외국
인관광객을 맞았다. 그러나 이도 2019년 1800
만명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베트남은 
80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목표로 한다.ADB
는 아태지역 관광회복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
인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일부 
국가의 국경 재개방 및 방역 규제를 꼽았다.특

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러시아인 관광객을 잃
은 것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
한 항공요금 및 여행경비 상승
이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
다.보고서는 이 지역 관광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국
가가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산

업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관광
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
하며, 열악한 관광인프라 문제
를 해소하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0)

베트남 청소년들의 폭력 수위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8일 하노이의 청소년 9명이 칼, 
쇠 파이프, 후추 스프레이 등으로 무장하고 
오토바이로 거리를 활보하다 아무 이유 없
이 행인을 공격, 칼부림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 Vnexpress지가 8일 보도했다.  이날 공안
은 늦은 밤 오토바이 난폭 운전을 하며 폭행
을 저지른 17세~21세의 청소년 9명을 구금
했다고 발표했다. 일당 중 핵심 인물인 대학
생 또안(21)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8
명의 멤버를 모집한 뒤 ‘작은 표범’이라
는 폭력 그룹을 결성했다. 이들은 폭력적인 
일상생활을 공유한 뒤 ‘표범 사냥’에 나

서기로 결정, 아무 연고도 없는 희생양을 찾
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2
일 자정, 칼, 쇠 파이프, 인두, 후추 스프레이 
등으로 무장한 일당은 제어판 없는 오토바이
를 타고 하노이 도심을 광폭 질주했다. 오토
바이 굉음을 내고, 경적을 울리며, 곡예운전
을 하는 등 심야의 하노이 거리를 일대 혼란
에 빠뜨렸다. 당일 새벽 2시 50분경 똔득탕 
거리에 도착했을 때 토안 일당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청년 3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청
년 3명의 앞을 가로막고 후추 스프레이를 얼
굴에 뿌린 뒤 그 중 한 청년의 머리를 쇠 파이
프로 가격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
한 피해자는 놀라서 달아났지만, 토안 일당
은 그를 쫓아가 붙잡은 뒤 다리를 칼로 베었
다. 범행 후 일당은 흩어져 여관에 몸을 숨겼
지만, 8일 경찰 수사에 붙잡혀 구속됐다. 최
근 베트남 곳곳에서는 10대~20대 초반의 청
소년들이 각종 살벌한 무기로 패싸움을 벌이
거나 무고한 사람을 헤치는 행위를 벌여 심
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Vnexpress 2023.02.08)

호찌민시가 인도를 사용하는 민간에 사용료
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이날 호찌민시 교통운송국에 따르
면, 이같은 내용의 ‘도로 및 인도 사용에 관
한 조례(74/2008/QD-UBND)' 개정안을 마

련,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
를 주차나 행사, 옥외광고판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한다. 민
간이 사용료를 내고 인도를 사용하더라도 보
행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금처럼 최소 
1.5m 폭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
인 사용 범위는 ▲상업서비스시설 및 행상 ▲
대중교통용 공공시설 ▲공사안내 등 임시표
시판 ▲문화활동 안내 및 임시주차장 ▲주택
건축에 따른 임시적재 ▲유료주차장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15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실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도
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보행자 통행을 확보
하기 위해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9)

베트남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
해를 지원할 구조대를 9일 현지
로 파견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0일 보도했다. 공안부에 따
르면 24명의 군인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밤 10시 튀르키
예 사고 현장으로 떠났다.이들은 
모두 하노이와 호찌민시 소방구
조경찰서 소속 군인으로 10년 이
상의 경력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며 
가혹한 상황에서도 여러차례 구
조작업에 참여해 다수의 인명을 
구난해왔다. 공안부 대변인 또 안 

쏘(To An Xo) 중장(우리의 소장)
은 “구조대는 총리의 승인을 받
은지 불과 몇시간만에 전문화된 
최신 장비를 가지고 튀르키예로 
떠났다”며 “공안부가 우리 영
토가 아닌 타국에 구조대를 파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
혔다. 구조대장인 호찌민시 소방
서 소속 응웬 찌 탄(Nguyen Chi 
Thanh, 42) 중령(소령)은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1
명의 생존자를 더 구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번 임무
의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굳은 의
지를 밝혔다. 지난 6일 발생한 규
모 7.9의 강진으로 9일 밤까지 튀
르키예와 시리아인 1만5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지진 피해 사망자는 2만명
을 넘을 수 있고, 일부 매체에서
는 최악의 경우 10만명에 이를 수
도 있다고 전해진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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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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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년 2월 15일 16시(오후4시)
장소 : 한인회관 2층 강당(#47 Nguyen 
Cu Trinh St., Dist.1, HCMC)
대상자 : 대한민국의 적법한 여권을 소
지하고 호치민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3
개월이상 거주한 자

의안 :
- 2022년 행사 및 주요 활동 보고
- 2022년 회계 결산 보고
- 2023년 주요 행사 및 업무 계획
- 기타 의안

주호치민총영사관은 2월 8일. 2022년
도 한반도 평화, 번영 기반 조성 및 담대
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에 기여한 유
공자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
장 표창 전수식 (의장 대통령 윤석열)을 
개최하였다.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회장 박남종)의 
호치민시 이경선, 심상원 위원은 재외
동포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
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였으며, 20기 민주평통의 
슬로건인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
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민주평통 의장
(의장 대통령 윤석열)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의장(의장 대통령 윤석열)을 대신
하여 강명일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가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이어진 축사에서 
두분의 위원님들의 노력의 표창이고 개
인의 영광이며 나아가 과거의 공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범적 교민에 대한 기대
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급한 업무 문제로 민주평통 베트남
협의회 박남종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이혜경 수석부회장은 이번 베트남협의
회에 소속된총 3개의 표창(협의회-호
치민 2개,하노이지회 1개) 중 호치민에
서 2명의 위원이 표창을 받은 것은 해외
공공외교등의  많은 봉사와 활동이 이루
어졌기
때문이였으며, 앞으로도 동포사회를 위
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번에 전례 없이 3명의 위원이 의장 표

창을 수상하게 된 데는베트남협의회의 
눈부신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121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협의
회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협의회가 있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지회에서 전체 자문위원들과 함께 물심 
양면으로 힘을 합쳐 이루어낸 해외공공
외교활동과 평화통일 활동의 결과이기
도 하다.
 
이경선위원은 현 호치민 경제대학교 최
고경영자과정 충동문회
회장이며, 베트남협의회의 부회장과 현
재는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8년으로 누구보다 동
포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며, 심상원 
위원 역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10년으로 
호치민시 한베가족협회 (전)초대 회장

으로 초기 디딤돌 역활과 열정10년여동
안 각종 다문화가족사업활성화와 어린
이들의 정체성과 국가관심기등  주류동
포사회와 가교역활과 지속적 음악재능
기부를 통하여 호치민시 교민사회를 위
하여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공공외교활
동을 해왔다.
 
이날 의장 표창 전수식에는 호치민 강
영일 총영사와 부총영사,권순칠 부총영
사, 김혜원 재외동포영사, 그리고  수상
자인 이경선 고문, 심상원 위원,이혜경 
수석부회장, 김희창 간사, 김순옥 감사,
심일용 지역사회협력위원장, , 유정동 
홍보,소통위원장, 박영희 여성위원장 
등 민주평통 위원들이 참석하여 표창을 
축하하였다.	

  (민주평통 2023.02.09)

호치민 한인회 정기총회 공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트남협의회
 이경선,심상원 위원 민주평통 의장표창 전수식

슬림

골드

키즈

콜라겐

Grab 어플 검색창에서 '건강상회' 
'락토핏'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접속-주문-배송-결재 편리하게 이용
Grab Mart 운영시간 : 월-토 

09:00am~19:00pm

정식수입 공식유통 개시! 
냉장컨테이너 운송

대한민국 1위 
생유산균 브랜드 

장내 미생물 균형, 장건강, 소화 기능 개선,면역강화 기능에 탁월한 효능

베트남 공식 런칭 이벤트!
전제품 10% 할인

079 386 7055

ID : hyggelab

한국 교민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전문점

건강상회 | Hygee Life Co.,Ltd with Grab Mart | 
Show room-Saigon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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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소식
KOREAN

NEWS 교민사회의 정보가 되는 소식들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게재해 드립니다.

2023년 2월8일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
아에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7천8백명을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2
만명을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도로가 파손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구
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튀르키
예는 우리나라 6.25전쟁때 15,000여명
의 군인을 파병한 형제와도 같은나라입
니다. 이에 호치민한인회는 교민 여러

분들의 조그마한 성금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지금 참담한 처지에 놓인 튀르기예 
국민들을 돕고자 합니다. 터키와 한국
의 통화 가치는차이가 커서 여러분들의 
커피 3잔 가격에 터키에선 5개의 담요
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작다
고 생각하신 기부가 지금 죽음 앞에 선 
튀르기예 국민들에게는 깜깜한어둠속
의 빛과도 같을것 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인회 성금모금 은행/모금기간:
 2023년 2월 9일부터 2월28일까지)
은행명: SHINHAN BANK
은행계좌 :700 020 614 774
예금주: SHON IN SUN

(호찌민 한인회 2023.02.09)

튀르키예 지진 성금 모금 (기간:2월9일-2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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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AD
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E.	info@chaovietnam.co.kr   

M.	079. 283. 2000 I  T. 028. 3511. 1075 / 1095 

광고 
문의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는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